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20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기본계획
(2022~2026)」이 발표되면서 장애예술인 지원이 국가 정책의 영역으로 확장되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22). 특히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체계 구축은 핵심 전략 과제로 제시되었으며, 이는 장애예술인의 창작 역량 강화와 직업적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에 힘입어 장애예술인 단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4년 기준 한국장애예술인협회
에 등록된 장애무용단체는 약 20여 개에 이르렀다. 그러나 다수의 단체가 공연 제작 중심으로 활동할 뿐 장애무
용수의 창작 역량을 확장하기 위한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은 여전히 단발적이거나 보조적 성격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장애무용수 양성을 위한 단기적-개별적 지원정책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심정민, 2023), 장애
무용수 양성에 대한 관점이 포용적 예술교육 담론을 넘어 전문성과 고유성 중심의 관점으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작 주체로서의 역량을 심화시키는 교육 모델이 충분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하였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서도 장애무용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인프라 부재는 여실히 드러난다. 무용프로그램 
참여 청각장애 아동의 평형성과 신체균형의 변화(권혜영, 서지혜, 2010), 지적장애 청소년의 커뮤니티 댄스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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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장애무용수 대상의 접촉즉흥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고 움직임 표현 확장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목적
을 두었다. 연구 절차는 설계–실행–관찰–성찰의 순환적 절차를 따르는 실행연구 방법을 실시하였으며, Eisner의 예술적 
인지 교육론과 Joyce Morgenroth, Steve Paxton의 즉흥무용교수법을 기반으로 12차시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본 프
로그램은 ‘감각적 준비(1~3차시)’, ‘공간성시간성의 움직임(4~8차시)’, ‘움직임 창안(9~12차시)’의 단계로 구성되었으며, 
강사의 수업일지, 관찰자 일지, 수업 영상을 토대로 질적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장애무용수를 위한 접촉즉흥
프로그램은 ‘즉흥에 대한 저항과 적응 과정’, ‘신체 및 공간 지각력의 변화 ’, ‘움직임의 에너지 조절 능력 변화’, ‘몰입 경
험과 자신감 형성’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본 프로그램은 장애무용수의 움직임 표현의 다양성과 감각
적 확장에 긍정적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장애무용수의 전문성과 예술 표현의 주체성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실천적 교육 
모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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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운동수행력에 미치는 영향(이용호, 홍혜전, 정희정, 2017), 창작무용 프로그램이 뇌성마비 성인의 균형, 보행, 
일상생활 동작 기능에 미치는 영향(양혜경, 2019) 등 다수의 연구가 무용교육을 신체의 기능 향상 관점에서 보았
다(홍혜전, 2020). 

이와 더불어 사회성정서와 같은 심리적 변인 향상에 초점을 둔 연구도 다수이다. 무용동작 프로그램이 지적장
애 아동의 사회성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이진희, 송현주, 2016), 성인 발달장애인의 신체적 자기개념과 자아
존중감 및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류지나, 김영진, 2024), 발달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변인 효과에 관
한 메타분석 연구(정희정, 2024), 무용동작 치료가 자폐스펙트럼 장애 아동의 정서 행동과 자기조절 기능에 미치
는 영향(정희승, 2020)등 대부분 무용 프로그램의 치료적중재적 역할 관점에서 연구되었다. 이는 장애인을 기능 
향상의 대상으로 접근한 측면이 강하며, 장애무용수를 위한 무용 교육 설계는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증명한다. 

장애무용수의 신체는 예술 창작과 표현의 주체로서 비장애 무용수와 동등하게 조명되어야 하며(정희정, 2024), 
장애무용수를 위한 체계적 교육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류진욱, 김지영, 홍애령, 2021) 본 연구에서는 
실행연구를 기반으로 장애무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장애무용수의 경우 개인의 신체 조건, 감각 특
성, 움직임 경험 등이 매우 다양하며,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식은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참여자의 특성
과 반응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재구성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며, 이는 실행연구의 핵심 원리와 부합한다.

무용은 개인의 신체 경험을 매개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자기 주도성과 자유로움을 드러내는 예술 행위이
다(원상화, 2024). 특히 장애무용 맥락에서 무용은 신체의 한계를 보완하는 수단이 아니라, 고유한 신체 경험을 
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창작 행위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류진욱, 2020; 전누리, 2019). 이에 따라 장애무용수의 
움직임 교육 목표 또한 수행 능력의 향상이 아닌 신체 인식과 움직임 표현의 다양성 확장, 그리고 움직임의 탐색
과 발견을 중심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김지안, 윤지은, 진주연(2021)은 장애무용교육을 (adapted dance 
education)을 개념화하며,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수 내용과 방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장애
무용을 단순한 기능 훈련의 차원을 넘어 표현 ·창조 ·소통의 영역을 포괄하는 교육으로 확장해야 함을 시사하며,  
본 연구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뒷받침한다.

장애무용수가 예술 창작의 주체로 성장하기 위한 움직임 교육 방법으로 즉흥무용은 그 교육적 가치가 충분하
다. 즉흥(improvisation)은 정해진 동작의 반복이 아닌 관계 속에서 생성되는 움직임을 탐구하며 신체 움직임의 
표현력을 이끌어내는 방법론으로 인정받고 있다. 배혜령(2023)은 즉흥 움직임이 자기주도성 발견, 집중력과 표현
성 체득, 시공간 감각 지각, 창의적 표현력을 신장시키는 수단이라고 하였으며, 최재희, 송지환, 김대진(2011)은 
자기 발견, 창의성, 공간·시간 인지 능력 확장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특히 접촉즉흥(contact improvisation)은 신체 접촉을 매개로 한 즉각적 반응과 체중 공유를 통해 상호 의존
적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예술적·교육적 가능성을 지닌다(손영민, 정희숙, 2023; 조영주, 이강헌, 2010). 또한 
어떠한 움직임도 표현의 재료로 수용되며 장애, 비장애, 전문성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신체 표현 활동
으로, ‘있는 그대로’의 신체를 존중하며 자유롭게 표현함을 허용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접촉즉흥은 장애무용수의 
움직임 표현력을 확장할 수 있는 교육방식이라 할 수 있다(정희정, 이용호, 2015).

이처럼 선행연구를 통해 접촉즉흥무용이 장애무용수의 전문화된 교육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이 충분함에도 불
구하고 이에 관한 연구와 실천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행연구 방법을 기반으로 장애무용수의 움
직임 표현 확장을 위한 접촉즉흥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그 실천적 의미를 탐색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상의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무용수 움직임 표현력 확장을 위한 접촉즉흥프로그램 설계와 실행 방향성은 어떠한가?
둘째, 접촉즉흥프로그램 참여 장애무용수의 움직임 표현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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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배경 및 참여자

본 연구는 장애무용수의 움직임 표현 확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수정하는 과정
을 탐색하기 위하여 실행연구(action research)를 수행하였다. 실행연구는 지도자가 연구자로서, 프로그램 평가
자로서, 교실 수업 개선의 핵심으로서 강조된다는 점에서 교육과정 영역에서 가장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수용되고 있으며(김영천, 2006), 수업 개선과 이론적 성찰을 병행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제시되어 왔다(Kemmis 
& McTaggart, 1988). 이에 본 연구가 접촉즉흥프로그램의 실행-수정-보완의 특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순환적 성
찰 구조를 지닌 실행연구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지도자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연구자로 위치함으로써 연구
와 실천의 통합을 추구하며 참여자들과의 공감, 반성의 환원적 과정을 거쳐 프로그램을 개선해 가는 실천 지향적 
연구가 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프로그램 개발은 연구자를 비롯해 장애무용교육 기획자 1인, 장애무용교육 지도자 1인, 총 3인으로 구성되었으
며,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이론적 틀과 차시별 지도안을 설계하였다. 또한 무용학 교수 1인이 자
문위원으로 참여하여 프로그램 구성의 타당성과 교육적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연구참여자는 발달장애무용수 4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목적표집(purposive sampling) 방법을 적용하였다. 참여
자 선정 기준은 무용단 공연 경력 5년 이상, 참여자 및 보호자의 연구 참여 동의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참여자 
A(24세, 남성)는 언어적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으나 움직임 이해와 습득 속도가 빠른 특성을 보였다. 초기 즉흥움
직임 수행 시 익숙한 움직임 패턴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움직임의 다양성 측면에서 발전이 필요했
다. 참여자 B(23세, 여성)는 언어적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부드러운 동작 수행에 강점을 보였으나 움직임의 완급 
조절에서 어려움이 관찰되었으며, 움직임 수행 시 시선의 분산, 움직임과 감정 표현의 불일치 등 몰입의 정도가 
낮았다. 참여자 C(25세, 남성)는 언어적 소통이 가능하며, 상체를 중심으로 한 움직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
성이 있었고, 다양한 공간 레벨에서 움직임을 수행하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또한 자신감이 부족하고 
인정욕구가 높은 모습이 관찰되었다. 참여자 D(22세, 여성)는 신체 유연성이 뛰어나고 표정과 몸짓 등 신체 표현
력이 풍부하나 동작 구성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감정의 기복으로 수업 참여도의 편차가 심한 모습이 관찰되었다. 

4명의 연구참여자 모두 S무용단의 전문무용수로 활동하며 다양한 작품 참여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촉즉
흥무용 경험이 전무하였기에 심리적 ‘낯섦’과 신체적 ‘긴장도’가 높은 상태였으며, 움직임의 상호작용, 무게공유, 신
체자각과 같은 접촉즉흥의 원리가 학습되어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은 참여자의 움직임 특성은 프로그램 설계 및 수
정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개별 특성에 대한 평가는 진단적 판단이 아닌 수업 맥락에서 관찰된 표현 
특성으로 한정하였다. 

2. 실행절차

실행연구의 절차는 학자들마다 다르게 설명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문제상황 및 출발점 찾기, 실행계획 설정, 
실행연구의 실천과 반성, 계획 수정의 과정에 따라 진행된다. 이 연구에서는 Lewin(1946)의 실행연구 개념을 토
대로 Kemmis와 McTaggart(1988)가 제시한 설계(planning), 실행(acting), 관찰(observing), 성찰(reflecting)
의 순환모형을 토대로 접근하였다. 이 과정은 순환적 특징을 지니면서도 선형적이지 않기에 부족한 부분을 되돌려 
실행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첫째, 설계 단계에서는 장애무용수 움직임 교육의 문제 상황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기존 교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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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중심(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의 기술 습득과 지도자 중심 교수 방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
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에 ‘장애무용수가 주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움직임 교육은 무엇인가’라는 연구 질
문을 도출하였다. 이후 장애예술 담론, 장애무용 교육 관련 선행연구, 즉흥 및 접촉즉흥의 교육적 가치에 대
한 문헌을 분석하여 프로그램의 이론적 틀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12차시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둘째, 실행단계에서는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장애무용수를 대상으로 접촉즉흥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각 
차시는 신체 인식, 체중 공유, 관계적 균형, 즉흥적 선택 등의 원리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매 차시 실행 후 수
업일지와 관찰기록을 토대로 활동 난이도, 상호작용 구조, 지도 언어 등을 수정·보완하였다. 

셋째, 관찰단계에서는 실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참여자의 움직임 변화와 상호작용을 기록하고 자료를 축적하였다. 
각 차시 종료 후 연구자 관찰 기록을 작성하였으며 이는 실행연구에서 강조되는 반성적 실천(reflective 
practice)의 일환이기에 연구의 핵심 자료로 사용되었다(Schön, 1983). 실행연구에서 자료수집은 일기, 일지, 작
업결과물, 메모, 사진 등 수업과 관련한 모든 것들이 자료수집의 대상이 되는데, 본 연구의 경우 각 차시 수업 후 
기록한 강사 수업일지와 협력강사의 관찰일지, 수업 영상 기록을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넷째, 성찰 단계는 실행과 관찰단계에서 수집된 자료들을 분석하는 과정이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통해 
수업내용 및 지도방법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움직임 표현 확장의 의미 있는 변화를 확인해 가는 과정을 반
복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질적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으며(Hsieh & Shannon, 
2005), 분석과정은 자료 반복 읽기를 통해 의미 단위 도출, 의미 단위에 대한 개방코딩(open coding), 유사 
코드의 통합 및 범주화, 상위 주제 도출 및 의미 명명, 연구자 간 검토를 통한 해석의 타당성 확보 절차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장애무용수의 움직임 표현 확장과 관련된 4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자 간 협의 과정을 거쳤으며, 자문위원의 검토를 통해 범주 적절성을 재확인하였다. 

3. 연구의 진실성 및 윤리성 

본 연구는 질적 실행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의 진실성(trustworthiness)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적용하였다. 첫째, 자료의 삼각검증(triangulation)을 실시하였다. 연구자의 수업일지, 협력강사의 관찰일지, 수업 
영상 기록을 상호 비교하여 해석의 일관성을 점검하였다. 특정 움직임 변화나 상호작용 장면에 대한 해석은 최소 
두 가지 이상의 자료에 근거하여 기술하였다. 둘째, 동료 검토(peer debriefing)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한 연구자 3인은 분석 과정에서 도출된 범주와 해석 내용을 공유하고 상호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자문
위원 1인의 검토를 통해 범주의 적절성과 해석의 논리적 타당성을 재확인하였다. 셋째, 연구자 성찰 기록
(reflective journal)을 기록하여 매 차시 수업 후 자신의 판단과 감정, 개입 방식, 해석의 근거를 기록하고 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재검토하였다.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 전 보호자에게 연구 목적, 절차, 자료 활용 방식, 익명성 보장에 대
해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았다. 특히 참여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 내용을 쉬운 언어로 설
명하고 본인의 자발적 참여 의사를 확인하였다. 연구 과정에서 참여자는 심리적 압박 없이 언제든 자유롭게 중단
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며, 신체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피로나 불편함을 고려하여 충분한 휴식 시간과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였다. 수집된 모든 자료는 익명화하여 처리하였고, 연구 결과 기술 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는 배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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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프로그램 개발 및 움직임 표현 변화 양상  

1. 장애무용수 움직임 표현 확장을 위한 접촉즉흥프로그램 개발

1) 프로그램 설계 및 방향성 

본 연구는 실행연구의 순환적 과정인 설계-실행-관찰-성찰의 과정을 거쳐 장애무용수의 움직임 표현 확장을 위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위계적 무용교육 구조의 대안을 제시하고 무용수의 움직임 주체성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에 프로그램의 설계과정에서는 예술적 경험을 인지적 탐구 과정으로 이해한 Elliot Eisner(2002)의 교
육 이론, Joyce Morgenroth(1987)의 즉흥무용 교수법, 신체 간 물리적 상호작용을 통해 감각을 확장하는 Steve 
Paxton의 접촉즉흥 원리(Novack, 1990)를 토대로 설계하였다.  

교육과정의 목표 설정과 평가 기준에 있어 Eisner의 '표현적 결과(Expressive Outcomes)'와 ‘교육적 감식안
(Educational Connoisseurship)’ 개념을 이론적 기반으로 삼는다. '표현적 결과'는 지도자가 사전에 목표를 규정
하지 않고, 학습자가 주어진 환경 및 매체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도출해 내는 예측 불가능하고 고유한 성취를 
의미한다. 접촉즉흥은 정해진 안무의 모방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의 신체가 만나 중력, 관성, 체중을 공유하며 움
직임을 창조해 내는 과정 중심의 예술이라는 점에서 ‘표현적 결과’ 개념과 맞닿는다. 또한 교육의 효과를 발견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석적, 미학적 관점에서 교육 현장과 학생들의 성취에서 나타나는 미묘하고 복잡한 질적 차이를 
인식하는 ‘교육적 감식안’을 장애무용수의 움직임 표현 변화를 발견하고 평가하는 프레임으로 반영하였다(김영실, 
2023). 

프로그램의 구성은 Joyce Morgenroth(1987) 즉흥무용 교수법 중 접촉 또는 주체적 움직임 표현에 초점을 둔 
‘모방하기’, ‘능동과 수동’, ‘체중의존’, ‘공간과 시간’, ‘움직임의 창안’을 각 단계의 중심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움
직임 방법론은 Steve Paxton의 접촉즉흥 움직임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하였다(이지혜, 정도겸, 2022). 각각의 (1)
교감(sympathy), (2)자극(stimulus), (3)감지(sense), (4)반응(response), (5)조화(harmony), (6)합일(unity), (7)
흐름(flow), (8)창조(creation)를 통합하여 프로그램의 내용에 구성하였다.

설계된 프로그램은 실행에 앞서 자문위원으로부터 ‘대상’, ‘내용’, ‘방법’의 적합성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수업차시를 총 10차시에서 12차시로 수정하였으며, 차시별 시간 구성을 도입(20분), 
전개(40분), 마무리(10분)로 구성한 것을 도입(40분), 전개(60분), 마무리(20분)로 확대하여 운영하였다. 이는 즉흥
무용교육의 특성상 ‘몰입’과 ‘탐색’의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자문위원의 의견과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장애무용
교육 효과의 유의한 시간과 횟수를 고려해 수정하였다(정희정, 2021). 또한 접촉즉흥을 위한 ‘주제탐색’의 시간적·
내용적 측면을 강화하였고, 창작 주체성의 경험을 높이고자 즉흥 기반의 안무과정을 추가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설계된 장애무용수 움직임 표현 확장을 위한 접촉즉흥프로그램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사물의 물성, 공간, 타인의 움직임을 감각적으로 인식하고 그 특성을 움직임으로 전이할 수 있다. 둘째, 즉흥움
직임을 통해 나와 타인의 상호작용을 경험하고 관계의 연결성을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움직임을 시·공간 속에서 
조직하며 표현의 다양성을 발휘할 수 있다. 넷째, 움직임의 즉흥성이 안무로 구조화되는 과정을 경험하며 안무의 
주체적 역할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 목표의 방향성에 따라 설계된 프로그램의 내용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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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즉흥 영역 및 
수업 주제 목표 및 활동내용

1 모방하기
<거울속의 거울> 

 상대의 움직임을 모방할 수 있고 움직임 흐름을 느낄 수 있다.
 주제 탐색과 함께 eye contact으로 타인의 신체에 집중한다. 
 파트너(그룹)와 mirroring 움직임으로 타자와의 합일을 경험한다.  

2 능동과 수동
<자석의 움직임>  

 신체(손) 접촉 움직임으로 타인의 움직임을 인식할 수 있다. 
 자석을 이용한 사물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활동 주제를 탐색한다.
 접촉움직임으로 능동적 역할과 수동적 역할을 경험할 수 있다.   

3 체중의존
<무게와 중심> 

 신체 접촉 움직임으로 무게중심 변화를 인식할 수 있다.
 신체 포인트를 이용해 공간을 밀어내며 무게중심의 이동을 느낀다.
 파트너링으로 신체가 중력과 관계 맺는 방식을 감각적으로 탐색한다.

4 공간-이동패턴
<바닥과 만나기> 

 플로워 패턴의 접촉 움직임으로 신체 감각 인식을 키운다.  
 공을 활용한 주제 탐색으로 사물의 움직임을 관찰한다.  
 파트너와 floor rolling으로 신체와 공간의 접지면을 인식한다.  

5 공간-그룹짓기
<몸몸퍼즐> 

 접촉 움직임을 통해 신체 공간을 디자인할 수 있다.
 교구(퍼즐)을 이용하여 그룹별로 활동 주제를 탐색한다.
 파트너와 함께 신체퍼즐을 창작하며 공간에 대한 감각을 키운다. 

6 공간-초점과 위치
<몸몸 톱니바퀴> 

 타인과 신체 포인트을 연결한 움직임으로 일체감을 느낄 수 있다.
 톱니바퀴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활동 주제를 탐색한다. 
 파트너와 신체 접지면을 인지하며 조화로운 움직임을 표현한다. 

7 시간-비운율적 리듬
<소리의 움직임> 

 소리를 탐색하고 청각적 자극에 반응하는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다. 
 다양한 소리가 가진 느낌을 공유하고 몸으로 표현해 본다.
 불규칙적 소리 자극에 대한 움직임의 변화를 표현하고 감상한다.    

8 시간-비운율적 리듬
<바디 심포니> 

 청각적 리듬(바디 퍼커션)으로 그룹간 움직임의 상호작용을 키운다.
 바닥에 누워 우리 몸에서 창조할 수 있는 다양한 소리를 탐색한다. 
 바디 퍼커션 리듬감에 따라 즉흥적 드로잉 또는 움직임을 표현한다. 

9 움직임의 창안
<재료의 발견>

 창작을 위한 즉흥무용의 역할을 이해하고 안무로 구성할 수 있다.
 즉흥움직임 요소에서 창작의 주제를 발견하고 장면을 구성한다. 
 즉흥에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발견하고 반복적으로 연습하며 익힌다. 

10 움직임의 창안
<그림자 왈츠> 

 즉흥의 우연성이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안무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 즉흥에서 의미 있게 발견한 움직임을 파트너와 함께 재창조 한다.
 그림자 움직임 원리를 이용해 듀엣 장면을 구성한다. 

11 움직임의 창안
<춤추는 도미노> 

 움직임 재구성의 과정을 경험하고 리듬을 시간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나’의 움직임이 연결되어 ‘우리’의 움직임으로 창조됨을 이해한다. 
 박자와 리듬을 활용한 즉흥 움직임을 캐논 형식의 안무로 구성한다.

12 움직임의 창안
<거울속의 겨울>

 즉흥에서 시작된 움직임이 작품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경험한다.
 작품 발표를 통해 각자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몰입을 경험한다.
 작품발표 후 관객과의 소통과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는다. 

표 1. 프로그램의 차시별 목표와 교육내용

2) 프로그램의 실행

본 프로그램은 실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수정계획적용하는 실행연구의 순환적 과정을 반복하였다. 
‘도입’ 단계에서는 20분 정도의 워밍업을 계획했으나 장애무용수에게 주제탐색은 단순한 'Warm-up'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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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과 이미지를 통해 시각·촉각적 자극을 수용하고 이를 내적 감각으로 치환하는 시간으로 확대해야 함을 인식하
여 40분으로 수정해 진행하였다. 이에 도입에서는 ‘주제탐색’을 위한 사물, 이미지, 영상 등을 활용하여 움직임의 
출발점이 되는 감각적 자극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참여자는 사물의 물성, 관계성, 공간적 배열을 관찰하고 이를 신
체 감각과 연결하는 발문에 응답하도록 유도하였다. 이 과정은 단순한 워밍업을 넘어 움직임 생성의 인지적 토대
를 형성하는 단계로 기능하였다. 

‘전개’에서는 차시별 주제에 따른 즉흥 원리를 적용하여 파트너 혹은 그룹 단위의 활동을 진행하였다. 연
구자는 최소한의 시범과 구조적 안내만을 제공하고, 참여자의 자율적 탐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전략을 조
정하였다. 모방 움직임에 익숙한 장애무용수의 신체 인지 감각을 깨우기 위해 스트레칭보다는 각 신체 포인트가 
리드하여 움직이는 즉흥 움직임 워밍업으로 변경해 나갔다. 또한 Steve Paxton의 접촉즉흥 움직임의 전문적인 
테크닉들은 장애무용수의 신체 조건과 감각 특성을 고려하여 활동 강도와 접촉 방식, 공간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
정하였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수업 중 인상 깊었던 경험을 언어로 공유하려 하였으나 반복적인 언어표현 패턴, 의사소통 
문제 등이 발견되어 ‘호흡정리 및 스트레칭’과 ‘신체소감 나누기’로 전환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파트너와의 움직임 
공유 및 협력 경험을 성찰할 수 있도록 매 차시 진행한 파트너링을 상기하며 서로 감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유도
하였다.  

차시별 프로그램은 Joyce Morgenroth(1987)의 즉흥교수법을 기반으로 ‘감각적 준비’(1~3차시), ‘공간성시간
성’(4~8차시), ‘움직임 창안’(9~12차시)으로 구성되었다. ‘감각적 준비’ 단계의 1차시 ‘모방하기(mirroring)’는 파트
너와 마주 선 상태에서 움직임을 반사적으로 공유하는 활동으로, 시선의 집중과 동시적 반응 능력을 형성하는 데 
목적을 두었으며 이후 접촉 즉흥의 기초가 되는 감각적 일체감 형성 단계로 기능하였다. 2차시 ‘능동과 수동
(active & passive)’에서는 자석이라는 사물을 활용하여 능동성과 수동성의 관계를 관찰하고, 이를 신체 상호작용
으로 전이하였다. 참여자는 움직임의 주도와 반응의 흐름을 경험하며 신체 간 의사소통의 구조를 체득하였다. 3차
시 ‘체중 의존(weight dependency)’은 상호 지지와 균형 감각을 탐색하는 단계였다. 접촉즉흥의 고난도 기술을 
적용하기보다 신체 접촉을 통해 무게 중심을 인지하고 협력적 균형을 형성하는 경험에 초점을 두어 교육적 수준
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4차시부터 8차시는 움직임의 ‘공간성시간성’을 중심 주제로 구성하였다. 4차시 ‘이동패턴(floor patterns)’에서
는 바닥 공간을 활용하여 이동 경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공간 인식과 움직임 선택의 자율성
을 경험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5차시 ‘그룹짓기(grouping)’에서는 퍼즐 블록을 활용하여 사물 간 공간 배열
을 관찰한 뒤, 이를 신체 배열로 확장하였다. 참여자는 공간 구성의 원리를 움직임으로 전이하며 집단 안에서의 
위치 감각을 탐색하였다. 6차시 ‘초점과 위치(focal point & location)’에서는 접촉 움직임 규칙을 설정한 후 신
체 접촉 지점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며 연속된 움직임을 생성하였다. 7차시와 8차시는 비운율적 리듬
(nonmetrical rhythms)을 주제로 하여 타악기, 호흡, 음성, 바디사운드에 반응하는 즉흥 움직임을 구성하였다. 
참여자는 일정한 박자 구조에 의존하지 않고 순간적 자극에 반응함으로써 움직임의 변주를 경험하게 하였다.

9차시부터 12차시는 즉흥 표현에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발견하고 이를 안무로 구성하는 ‘움직임 창안’ 
단계로 구성하였다. 참여자는 즉흥움직임 탐색, 동작 구조화, 작품 발표에 이르는 안무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며 움직임을 수행하는 존재에서 움직임을 창안하는 예술가로 진입하는 경험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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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시 5차시
학 습 주 제 공간-그룹짓기 / 몸몸퍼즐 

학 습 목 표  다양한 신체 공간을 스스로 표현하며 움직임의 주체성을 발견한다.
 파트너와 함께 신체퍼즐을 창작하며 신체 공간 표현력을 확장한다.

수 업 교 구 나무블럭 퍼즐, 신체 공간 관련 영상자료 
학 습 과 정 교 수 – 학 습 활 동 시간 자 료 및 유 의 점

도  입

1. [주제탐색] 
▷ 오늘의 수업 주제에 대해 발문한다. 
▷ 파트너와 짝을 지어 마주보고 앉는다.
▷ 준비된 블럭 퍼즐을 번갈아 가며 맞춘다.
▷ 파트너가 놓은 블럭을 관찰하고 나의 블럭으로 퍼즐을 맞춘다.  
2. [몸 풀기] 
▷ 머리에서 발끝까지 신체는 원을 연상하며 움직인다. 
▷ 원의 크기를 점에서 아주 크게 점진적으로 움직이며 몸으로 

공간 이미지를 표현해 본다. 

40분

1.블럭을 조합할 때 같은 
모양이 반복되기 보다는 
다양한 조각들을 이용해 
새로운 공간을 찾도록 이
끈다.

전  개

1. [몸몸 퍼즐]
▷ 짝을 이루고 선생님의 시범을 집중하여 관찰한다.
▷ A가 먼저 자세를 취하고, B는 A의 신체공간을 탐색한다. 
▷ B는 A의 신체 공간을 이용해 자신의 움직임을 창조한다.
▷ 서로 번갈아 신체 퍼즐 활동을 한다. 

2. [몸몸 퍼즐-확장편]
▷ 전개 1의 활동을 대그룹으로 진행함을 설명한다. 
▷ 빈 무대에 한명의 무용수가 먼저 자세를 취한다. 
▷ 자발적 순서로 등장하며 타인의 신체 공간을 관찰한 후 자신

의 움직임을 표현한다. 

60분

1. 자신의 차례가 되었을 때 
오래 고민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만들 수 
있음을 강조한다.

2.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
록 수강자를 독려해야 
한다. 

정  리

1. 호흡 정리와 스트레칭
▷ 정리 스트레칭은 학생이 주도하여 진행한다. 
▷ 매 차시 역할을 번갈아 가며 한다.  
2. 수업내용과 생각나누기 
▷ 수업 소감에 대해 언어 또는 몸으로 표현한다. 
▷ 파트너에 대한 존중과 감사를 표현한다.

20분

표 2. 교수학습지도안의 예시 

2. 장애무용수의 움직임 표현 변화 양상 

본 연구에서의 ‘움직임 표현 확장’은 장애무용수의 신체 감각 인식과 관계적 상호작용을 통해 움직임 어휘가 질
적으로 다양화되는 과정을 비롯해 몰입정도와 주체적 표현 향상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장애무용수 움직
임 표현 확장을 위한 접촉즉흥프로그램의 의미를 찾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검토하고 범주화한 결과, 
‘즉흥에 대한 저항과 적응 과정’, ‘신체 및 공간 지각력의 변화’, ‘움직임의 에너지 조절 능력 변화’, ‘몰입 경험과 자
신감 형성’으로 분류되었다. 

1) 즉흥에 대한 저항과 적응 과정

‘즉흥에 대한 저항과 적응 과정’에는 ‘즉흥 경험부족과 경계’, ‘낯선 움직임에 대한 두려움’, ‘교수전략 조
정’, ‘환경조성의 변화’, ‘수업구조 조정’과 같은 하위범주들이 포함되었다. 

대부분의 참여자는 즉흥 움직임에 대한 사전 경험이 부족하여 초기 단계에서 활동 수행에 어려움을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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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익숙한 동작 수행 중심의 학습 방식과 달리, 비구조적 즉흥 상황에서는 수업 참여의 소극성, 이해의 지
연, 동기 저하 등의 양상이 관찰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업 내용과 교수 전략의 조정이 요구되었다.

참여자C는 즉흥을 처음 해서 그런지 겁을 냈으며 초기에는 참여를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다른 무용수들
이 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다가 한참을 달래서 같이 참여하도록 독려하였다(2차시-협력강사 관찰일지).

참여자C는 집중력도 그렇고 참여하려는 의욕이 다른 무용수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대부분
의 무용수가 즉흥이 처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참여하였지만(참여자 C는) 너무나 의욕이 부족해 보
였다(3차시- 협력강사 관찰일지).

컨텍 움직임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 힘의 정도를 서로 느끼고 공유하는 것인데 참여자 B는 
에너지를 사용할 줄을 몰라 컨텍을 할 때 상대 파트너에게 끌려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다(6차시- 협력강
사 관찰일지).

(참여자 B) 파트너와 함께 손바닥을 마주하고 무게를 밀어내는 동작이 불가능하다. 쉽게 밀리거나 손만 뻗고 
있는 등 의도한 수업 내용이 불가능해져 수업 활동 변경이 필요하다(6차시-강사 수업일지).

접촉즉흥 경험이 없던 참여자들은 강사의 설명과 시범만으로 활동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보였다. 특히 
파트너와의 ‘무게공유’ 같은 접촉 기반 활동에서는 감각적 준비가 충분하지 않아 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전개 활동 이전에 감각을 단계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사전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예를 
들어, 파트너와 무게중심을 공유하기 이전에 벽을 활용하여 개인의 중심점을 이동시키는 활동을 선행하였다. 이는 
외부 지지면을 통해 신체의 무게와 균형 변화를 인식하도록 돕기 위한 조정이었다.  

또한 기존 지도안에서 짧게 구성된 ‘주제 탐색’ 단계를 강화하여 감각 경험을 충분히 형성한 이후 중심 활동으로 
진입하도록 수업 구조를 수정하였다. 이는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교육이 단일 영역의 기능 습득이 아니라 탐색·해
석·표현을 포함하는 다층적 구조로 구성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김경, 강영심(2012)의 논의와도 맥을 같이한다. 
본 연구에서도 움직임 표현의 확장은 즉각적인 기술 수행을 통해 이루어지기보다는, 감각적 동기를 ‘주제 탐색’ 단
계에서 형성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수업 운영 측면에서는 포괄적 교수 설계(Universal Design)의 관점에서 참여 환경을 조정하였다. 본 프
로그램은 2인 강사 체제로 운영되었으며, 이는 수업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
하고 개별 참여자의 특성에 맞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장애무용 수업에서는 참여 거부나 집중 이탈
과 같은 상황이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지도자의 전문성뿐 아니라 보호자와의 지속적인 소통 및 가족의 협
력적 지원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한편 본 프로그램은 전문 무용수 양성 교육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참여자를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창작의 
주체로 전제하였다. 이에 장애무용수에게 표현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수업 참여와 협력적 태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따르도록 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노력으로 참여자들은 즉흥 상황에 대한 심리적 저항을 점차 완
화하였으며, 초기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참여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컨텍 움직임을 할 때는 초반에 두려워하던 모습들이 이제는 자신이 먼저 나서서 처음으로 보여주려
고 하고 속도감도 붙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다(7차시-협력강사 관찰일지).
참여자 D는 수업 전 신나는 음악에 맞추어 즉흥을 하며 자신의 춤을 뽐내듯 움직이고, 참여자 B는 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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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와 컨텍움직임을 시도하며 몸의 경계를 허무는 듯했다(7차시- 강사 수업일지).  

수업 초반 의욕이 없어 힘들어 보였으나, 오늘 수업에서 즉흥잼 활동 시 적극적이고 높은 몰입력을 보여주
었다(9차시- 강사 수업일지).

2) 신체 및 공간 지각력의 변화 

‘신체 및 공간 지각력의 변화’에는 ‘반복적인 동작 패턴’, ‘공간(높낮이)의 제한적 사용’, ‘움직임 공간의 다각화’, 
‘언어 지시어의 재구성’, ‘대상의 개별화된 접근’, ‘방향 전환 수행의 변화’, ‘움직임 범위의 단계적 확산’과 같은 하
위범주들이 포함되었다. 

참여자들은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다양한 장르의 무용 교육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나, 수업 과정에서 신
체 표현 범위가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반복 학습을 통해 습득된 동작 패턴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즉흥 과제가 제시되었을 때에도 새로운 움직임을 생성하기보다는 기존에 학습된 정형화된 동작을 반복하
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또한 공간 사용 측면에서 움직임의 높낮이 변화가 제한적으로 나타났으며, 익숙하지 않은 공간의 움직임에서는 
신체 긴장도가 증가하고 움직임의 범위가 축소되는 반응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공간 인식과 신체 확장의 
경험이 충분히 통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흥 활동이 이루어질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특징으로 해석된다.

참여자 C는 플로어 컨텍 움직임 중 상대방에게 기대어 움직이는 것을 할 때 처음에 몸을 맞대고 굴
려야 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몸 위에서 구른다는 것에 겁을 내고 못하겠다고 하면서 참여하려는 의
지가 약했다(4차시-협력강사 관찰일지).

참여자 A는 반복되거나 비슷한 동작 또는 왼쪽 오른쪽의 동작을 할 때 왼쪽 오른쪽을 구분을 하기 어려워
했으며 대부분의 지적장애 무용수들이 왼쪽 오른쪽을 잘 구분을 못하는 일들이 많았다(5차시-협력강사 관
찰일지).
   
참여자 D는 즉흥 창작을 할 때 주로 익숙한 움직임 위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팔 위주의 
움직임들이 대부분이었으며 하체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플로워에서 움직인다든가 하는 모습은 보이
지 않았다(3차시-협력강사 관찰일지).

참여자 B는 즉흥을 할 때 주로 팔 위주로 돌리고 뻗는 형식의 동작을 많이 한다. 즉흥 무용을 처음 해봐서 
그런지 처음에는 어색해하고 즉흥을 시켜보아도 자신 있게 하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다(4차시-협력강사 수
업일지).

참여자 A는 즉흥이라는 움직임을 처음에 했을 때는 (움직임에서) 기본적으로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 있어하
는 동작들을 반복을 하는 모습들이 많았고...(생략) (1차시- 강사일지). 

이러한 긴장 반응을 완화하기 위해 바닥에서 시작하는 워밍업(floor pattern sequence)으로 수업 내용을 조정
하였다. 이는 신체를 낮은 위치에서 안정적으로 지지한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움직임 범위를 확장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또한 신체 각 부위의 세분화된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교수자의 언어적 지시어를 재구성하였다. 수업 
과정에서 일부 참여자들은 좌우 방향에 대한 인지적 혼란(Left–Right Confusion)을 보였으며, 스스로 방향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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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기보다는 교사의 시범을 모방하여 동작을 수행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좌우 혼란은 두정
엽 기능과 관련된 신경인지적 특성과 연관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Thaler et al., 2025).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
여 ‘오른쪽·왼쪽’과 같은 언어적 지시 대신 색채와 같은 시각적 단서를 활용하여 움직임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결
과, 참여자들의 공간 이해도와 방향 전환 수행의 정확성이 향상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바닥에서 움직일 때, 고개를 들고 힘을 주는 모습이 자주 반복되는데, 겁을 먹거나 어색해하는 듯하여 다음 
차시부터는 워밍업 움직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2차시-강사 수업일지). 

각 신체부위별 스트레칭이 위주였던 워밍업을 플로워 릴리즈 시퀀스 워밍업으로 바꾸어 바닥에 대
한 안정감을 갖게 하고 신체를 더욱 세분화시키는 동작을 추가 하였다(4차시-강사 수업일지).

좌우 방향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여 오른쪽을 파란색, 왼쪽을 빨간색으로 우리들만의 공간 이름을 명
명하게 되었다. 이후 무용수들을 움직임을 할 때 빨강, 파랑을 말하면서 움직이는 모습도 보였다(3
차시 강사 수업일지).

수업이 반복될수록 참여자들의 제한적 움직임 범위는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즉흥 활동에 
대한 지속적 노출과 교수전략이 신체 활용의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특히 장애무용 
교육에서는 신체 및 공간과 관련된 지시어의 선택이 움직임 생성에 중요한 역할로 작용하였다. 지도자의 언어적 
개입이 구체적이고 확장적으로 제시되지 않을 경우, 참여자들은 기존에 학습된 동작 기억에 의존하여 제한된 움직
임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점에서 창의적 움직임을 유도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교수 개입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한편 참여자의 인지 발달 수준에 따라 교수 전략의 차별화가 요구되었다. 일부 참여자의 경우 언어적 지시보다 
교사의 시범을 모방하는 방식이 움직임 확장에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언어 이해 수준과 감각-운동 통합 
능력에 따라 정보 전달 방식이 달라져야 함을 의미하며, 참여자의 신체적·인지적 특수성을 이해하고 수업 활동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지도자의 전문성이 창의적 무용 교육의 핵심 요소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희정
(2025)은 장애무용 창작 과정을 분석하며, 대상 특성에 맞는 “개별화된 접근”은 장애-비장애 협업 과정을 더욱 유
연하고 효과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또한 교수자의 개별화 전략과 전문적 판단
이 장애무용 교육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임을 재확인하였다.

초반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움직임에 있어 상체의 움직임만 많이 나오는 것을 알려주고 다양
한 몸의 부위를 움직이는 것을 요구하고 시범동작을 보여 주니 상체 위주로만 나오던 움직임들이 플
로어에서도 움직이는 모습을 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하체 움직임을 쓰지 않아서 많은 아쉬움이 든다
(8차시-협력강사 관찰일지).

즉흥 움직임을 하면서 자세하게 어디를 움직일지, 아니면 플로어 위주의 움직임을 해야하는지 정확
히 디렉션을 주었을 때에 다양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정확한 디렉션이 없다면 상체 
위주의 움직임만 나온다는 것이다(5차시- 협력강사 관찰일지).

즉흥 움직임을 하면서 예전에는 반복적인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계속 다양한 부위의 신체 활용을 요
구하면서 반복적으로 나왔던 즉흥의 움직임들이 다양하게 보이기 시작했다(10차시-협력강사 관찰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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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움직임의 에너지 조절 능력 변화

‘움직임의 에너지 조절 능력 변화’에는 ‘접촉즉흥의 원리이해와 구현의 어려움’, ‘에너지 인식의 단계적 확장 요
구’, ‘움직임의 강도조절’, ‘접촉의 점진적 접근’, ‘에너지 조절의 주도성 향상’과 같은 하위범주들이 포함되었다. 

무용에서 에너지는 단순한 물리적 힘의 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의 질(quality), 의도, 그리고 정서
적 전달력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로 논의된다(Laban, 1986). 에너지는 움직임을 통해 표현적 의미를 구성하며, 무
용수–무용수, 무용수–공간, 무용수–관객 간의 관계를 조직하는 동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접촉즉흥은 무용수 간의 
물리적 접촉을 기반으로 무게를 공유하고 상호 반응하는 춤 형식으로, 상대의 미세한 에너지 변화를 감지하고 이
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감각적 민감성이 핵심 역량으로 요구된다. 

Steve Paxton(1997)은 접촉즉흥을 두 신체 간의 접촉을 통해 중력, 모멘텀, 관성과 같은 물리적 원리에 반응하며 
순간적인 무게 공유를 탐구하는 움직임 실천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접촉즉흥은 단순한 기술 수행을 
넘어 신체 감각과 관계적 에너지 인식을 기반으로 한 즉각적 상호작용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이러한 원리를 인지적으로 이해하고 신체적으로 구현하기까지는  단계적 접근이 요구되었다. 에너지 
인식과 무게 공유 경험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접촉즉흥의 물리적 원리를 즉각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부상 우려뿐만 
아니라 결과 중심적 움직임 교육이 될 수 있기에 신중해야 했다. 

(참여자 A의 경우) 컨텍 움직임을 할 때는 힘 조절을 어려워하여 힘의 조절이 많이 필요한 모습이 
관찰되었다(3차시-협력강사 관찰일지).

(참여자 B는) 에너지를 주고받아야 하는 컨텍의 움직임에서 힘을 주지 않고 잡고만 있어 보이는 느
낌을 많이 받았다. 내가 파트너로 같이 컨텍을 진행해 보았을 때 힘을 전혀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3차시-협력강사 관찰일지). 

오늘 파트너링에서 골반의 접촉점을 이용한 활동을 했다. 중심점 찾기에서 단계를 높여 리프팅을 시
도하려 하였지만 호흡을 사용할 줄 몰라 들어올리는 형국이었다. 상대방의 체중을 느끼는 활동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했다(3차시- 강사 수업일지).

프로그램 설계 단계에서는 무게 중심의 원리를 이용한 비교적 단순한 리프팅 활동까지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실행 단계에서 참여자들의 접촉움직임 원리에 대한 이해 수준을 고려할 때, 무게 공유를 직접적으
로 수행하기보다는 에너지 인식 단계에서부터 점진적으로 확장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활동 내용을 재
조정하여, 무게 중심의 개념을 기술적으로 적용하기 이전에 에너지의 강약과 방향 변화를 신체적으로 체험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무게를 달리 한 걷기’, ‘서로 기대기’, ‘기대어 밀기’, ‘신체를 맞대어 중심 잡기’와 같은 활동
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에너지의 강도 변화에 따라 움직임의 질이 달라짐을 체감하게 하였고, 힘
의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를 신체 감각을 통해 인식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리프팅이라는 결과 중심 움직임
에 도달하기 이전에 관계 사이의 에너지 상호작용에 집중하고 접촉즉흥의 감각을 깨우고자 한 노력은 참여자들의 
변화로 돌아왔다.

서로의 무게중심점을 찾으며 이동, 비이동 움직임들을 시도해 보았으나 밀거나 상대의 체중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인지가 되지 않아 수업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수업안을 수정해야 했다. 장애물이 없는 한쪽 벽면
으로 이동해 한 명씩 차례로 손, 머리, 엉덩이, 골반, 어깨 등 신체 포인트 하나하나 벽면에 기대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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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를 지탱하며 중심점을 이동하는 연습을 했다(3차시- 강사 수업일지). 

오늘은 공간을 이동하며 걷기로 힘의 특질을 다양하게 접근해 보았다. 가볍게 걷기, 커다란 바위를 안고 걷
기(무게를 바닥으로 누르며), 바람처럼 나풀나풀 걷기, 보폭을 작게, 빠르게 걷기, 우주인(중력이 없는 상태)
처럼 걷기 등 다양한 무게의 특징을 경험했다(4차시-강사 수업일지). 

(참여자 A)초반에는 컨텍 움직임의 힘 조절이 어려워 상대방의 힘을 느끼지 못했다면 중반에는 힘을 어
떻게 컨트롤하고, 파트너에 따라 어떻게 힘을 조절해야 하는지 학습한 듯 보였다(6차시-협력강사의 관찰
일지).

(참여자 B) 초기 수업 중 컨텍 움직임에서는 힘을 주는 법을 크게 학습을 하지는 못했지만 상대방과의 믿
음이 생겼는지 플로어 컨텍에서 힘을 빼고 상대방의 몸에 기대는 모습이 보였다. 초반에는 힘을 빼지 못해 
불편해 보이고 부자연스러워 보였는데 편안하게 상대방에게 기대어 움직임을 하는 것 같아 보인다(4차시-
협력강사의 관찰일지).

(참여자 C) 에너지를 어떻게 느끼고 조절을 해야 하는지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반복적으로 연
습을 하니 초반보다 더 좋아진 모습을 보였고 중심 이동의 컨텍을 하면서 어떻게 이동 후 눌러야 하
는지 알려주니 빠르게 이해하고 학습한 모습을 보였다(5차시-협력강사의 관찰일지).

4) 몰입 경험과 자신감 형성

‘몰입 경험과 자신감 형성’에서는 ‘움직임에 대한 확신 부재’, ‘비구조화된 움직임의 자신감 결여’, ‘안무과정 경
험’, ‘춤의 집중력 향상’, ‘감정표현의 다양화’와 같은 하위범주들이 포함되었다.  

몰입은 수행자가 활동에 전적으로 주의를 집중하여 신체 감각과 환경 자극이 통합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창조
적 경험으로 확장되는 조건으로 논의된다(Csikszentmihalyi, 1990).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다수의 공연 경험을 
통해 훈련된 동작을 수행할 때에는 비교적 몰입의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즉흥움직임 경우 수행해야 할 동작이 구
조화되어 있지 않기에 자신의 움직임 선택에 대한 확신과 자기 판단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가 관찰되었다. 

상대방과 즉흥 모방 움직임을 할 때 자신의 동작과 상대방의 동작을 신경을 쓰며 움직이는 것을 잘하지 못
했다. 상대방이 내 거울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일 때에는 상대방의 움직임의 속도에 맞춰서 움직여야 하는데 
상대의 움직임에 집중하는 것을 어려워하였다(1차시-협력강사 일지).

참여자 B는 자신이 하고 있는 동작이 정확한 것인지 눈치를 보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듀엣을 할 때에도 
상대무용수에게 시선을 맞추기를 어려워하고 허공을 보고 움직이는 편이다(1차시-강사 수업일지).

 
9차시에서 12차시 동안 진행된 ‘움직임 창안’ 과정에서 즉흥움직임을 토대로 한 안무과정 경험은 장애무용수의 

몰입감 형성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 즉흥움직임의 구조화, 반복적 수행, 움직임과 음악의 일치 등은 
춤의 자신감으로 발현되었으며, 외부 지시를 따르는 수행자에서 벗어나 자신의 감각과 정서에 근거하여 움직임을 
선택하고 지속하는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몰입 상태에서 나타나는 자기 결정적 움직임 생성과 
관련되며, 즉흥 상황 속에서 자신의 움직임을 구성하고 책임지는 창작 주체자로서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즉흥 움직임을 했을 때 집중력이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주어진 동작을 연습할 때에는 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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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압박감으로 인해서인지 집중하는 것이 확실히 느껴졌지만 최근에는 즉흥 움직임을 하면서도 자신감이 
상승하고 집중력이 올라가면서 즉흥 움직임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10차시-협력강사 관찰일지).

작품을 연습할 때 스스로 자신만의 감정에 빠져서 동작을 표현하는 것을 보았다(10차시-협력강사 관찰
일지).

주어진 동작을 학습할 때에는 항상 무표정으로 연습했지만 즉흥 움직임을 할 때에는 조금 더 편안해 보이
는 표정으로 동작에 임하였다(11차시-협력강사 관찰일지).

무용은 비언어적 표현 예술로서 움직임을 매개로 감정과 의미를 교환하는 상호작용적 예술이다. 특히 접촉즉흥 
움직임은 신체 간의 접촉과 무게 공유를 통해 타자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교류하는 데 그 핵심적 의의가 있다. 이
러한 관계적 맥락 속에서 몰입 경험은 단순한 집중 상태를 넘어 수행자가 신체 감각과 환경 자극에 전적으로 참
여하는 과정으로 작동된다고 볼 수 있다. 

Csikszentmihalyi(1990)는 몰입은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는 최적 경험의 상태”라 하였다. 무용 맥락에서 이
러한 몰입은 무용수가 자신의 감정과 움직임을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조직하도록 돕는 조건으로 작용하며, 결과적
으로 장애무용수의 움직임 표현 범위를 확장하는 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장애무용수의 움직임 표현 확장을 목적으로 실행연구 방법을 통해 접촉즉흥 기반 움직임 프로
그램을 개발-적용-분석함으로써 그 교육적 가능성과 실천적 함의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기존 장애무용 교육이 기
능 숙련이나 재활 중심 접근에 치우쳐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는 참여자를 수동적 학습자가 아닌 
능동적 예술 주체로 전제하는 교육 설계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즉흥움직임 교수법과 접촉즉흥 움직임 구조 속
에서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설계-실행–관찰–성찰의 순환 과정을 통해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수정·보완하였다. 

본 프로그램을 통한 참여자들의 움직임 표현 변화 양상은 ‘즉흥에 대한 저항과 적응 과정’, ‘신체 및 공간 지각
력의 변화 ’, ‘움직임의 에너지 조절 능력 변화’, ‘몰입 경험과 자신감 형성’으로 범주화되었으며, 각 범주의 구체적 
변화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즉흥에 대한 저항과 적응 과정’에서는 ‘즉흥 경험부족과 경계’, ‘낯선 움직임에 대한 두려움’ 등의 문제해
결을 위해 ‘교수전략 조정’, ‘환경조성의 변화’, ‘수업구조 조정’의 재계획 단계를 거쳐 즉흥무용에 대한 심리적 저
항을 완화할 수 있었다. 둘째, ‘신체 및 공간 지각력의 변화’에서는 ‘반복적 동작 패턴’, ‘공간(높낮이)의 제한적 사
용’에 대한 조정이 필요했으며, ‘움직임 공간의 다각화’, ‘언어 지시어의 재구성’, ‘대상의 개별화된 접근’ 등 교수방
법 개선을 통해 ‘방향 전환 수행의 변화’, ‘움직임 범위의 단계적 확산’의 변화를 가져왔다. 셋째, ‘움직임의 에너지 
조절 능력 변화’에서는 ‘접촉즉흥의 원리 이해와 구현의 어려움’, ‘에너지 인식의 단계적 확장’이 요구됨을 관찰하
였고, ‘움직임의 강도조절’, ‘접촉의 점진적 접근’으로 문제를 개선해 나갔으며 이후 장애무용수의 ‘에너지 조절의 
주도성 향상’이 발견되었다. 넷째, ‘몰입 경험과 자신감 형성’에서는 ‘접촉즉흥의 원리이해와 구현의 어려움’, ‘에너
지 인식의 단계적 확장’이 요구되었고, ‘안무과정 경험’을 통해 ‘춤의 집중력 향상’, ‘감정표현의 다양화’ 등이 개선
되었다. 

이에 장애무용수 움직임 표현 확장을 위한 본 프로그램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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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본 프로그램은 장애무용수의 신체 인식과 감각적 확장에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였다. 참여자들은 밀기와 
지지, 기대기와 저항, 균형의 상실과 회복 등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신체를 결핍이나 보완의 대상으로 인
식하기보다, 관계 속에서 역동적으로 작동하는 표현 매체로 재구성하였다. 이는 신체 움직임의 정확성이나 기술
적 재현을 강조하는 교육 방식과 구별되는 지점으로 감각 중심의 탐색이 표현 확장의 기초가 될 수 있음을 시사
한다.

둘째, 본 프로그램의 즉흥적 상호작용은 움직임 어휘의 다양화와 질적 심화를 촉진하였다. 참여자들은 타인의 
움직임과 사물의 물성을 관찰하고 이를 신체 감각으로 해석한 후 자신의 움직임으로 전이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반복되던 제한적 동작 패턴이 변형·확장되었으며, 공간 활용, 힘의 강약 등 움직임 구성 요소
의 변화가 관찰되었다. 이는 접촉즉흥 움직임이 표현의 새로운 가능성을 생성하는 촉매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셋째, 본 프로그램은 장애무용수가 예술적 주체자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참여자들은 지시를 
수행하는 위치에서 벗어나 창작 행위의 주체로 참여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장애무용수 양성 교육에서 위계적 지
도 체계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장애무용수의 예술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교육과 절충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넷째, 실행연구의 순환 구조가 프로그램의 현장 적합성을 강화하는 데 기능하였다. 실행과정에서 발견된 상호작
용의 어려움, 신체 접촉에 대한 심리적 부담, 움직임 원리 이해 부족 등을 성찰 단계에서 분석하여 활동의 난이도
와 구조를 조정함으로써 참여자의 몰입도와 표현의 자율성이 안정적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장애예술교육 프로그
램 개발이 고정된 설계가 아니라, 현장 경험과 반성적 실천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함을 확인해 준다.

본 연구는 장애무용수를 대상으로 한 접촉즉흥프로그램 개발의 실행 과정을 질적 관찰과 참여자의 반응을 중심
으로 분석하였으나, 평가 도구의 다각화, 연구 참여자의 다양성, 연구기간의 단기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첫째, 본 연구는 움직임 표현의 변화를 주로 질적 관찰과 참여자 반응에 기인하여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연
구는 관찰 척도, 자기보고식 설문, 동작 분석 도구 등 평가도구를 다각화하여 탐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
는 장애무용수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설계·실행하였으나, 접촉즉흥의 본질이 관계성과 상호 반응성에 있다는 점
을 고려할 때, 장애와 비장애 무용수가 함께 즉흥 움직임을 수행하는 통합적 교육 구조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통합을 넘어 포용적 무용교육의 실제적 모델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실행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기에 향후 연구에서는 반복 적용을 통해 감각 인식
의 변화, 창작 주체성의 안정적 형성, 예술적 표현력의 확장이 어떻게 유지·발전되는지 종단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후속 연구는 장애무용교육을 기능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감각·관계·창작 주체성을 통합하는 예술
교육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데 이론적·실천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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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tion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a Contact 
Improvisation Program for Dancers with Disabilities†

Mira Jeon* Sangmyung University⋅Doyeon Ku** Sejong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nd apply a contact improvisation program for dancers with disabilities and 
to explore the possibilities of expanding their movement expressions. An action research methodology 
following a cyclical process of planning–acting–observing–reflecting was employed. Based on Eisner’s 
theory of artistic cognition education and the improvisational teaching approaches of Joyce Morgenroth 
and Steve Paxton, a 12-session program was designed. The program consisted of three stages: 'Sensory 
Preparation' (Sessions 1–3), 'Movement in Spatial and Temporal Dimensions' (Sessions 4–8), and 
'Movement Creation' (Sessions 9–12).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instructor’s 
teaching journals, observer logs, and class video recordings.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contact 
improvisation program for dancers with disabilities holds significance in the following areas: the 'Process 
of Resistance and Adaptation to Improvisation,' 'Shifts in Physical and Spatial Awareness,' 'Improved 
Regulation of Movement Energy,' and 'Experiences of Immersion and Confidence Building.'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program presents positive possibilities for enhancing movement diversity and sensory 
expansion among dancers with disabilities. Furthermore, it presents a practical educational model that 
can contribute to establishing the professionalism and artistic subjectivity of dancers with disabilities.

Key words : disabilities dance education, dancers with disabilities, contact improvisation, movement 
expressivity, ac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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